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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中華네트워크와 '과학기술의 섬'(科技島) 

홍성범1)

'97년 7월부터 시작된 동남아 금융위기는 이 지역에 환율폭등, 주가하락, 경제성장률 둔화, 실업률 증대 등을 가져왔
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대만은 별다른 흔들림 없이 안정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위기가 아시
아 경제발전이 신화를 무너뜨리고 있는 지금 아시아의 한쪽 끝에 위치한 대만은 오히려 이 금융위기를 비켜가며 안전
하게 순항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한 뒤, 이런 대만 경제의 견실함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올 봄 
각지의 화교 사회가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도 대만의 정보업계 회사들은 종업원에게 약 6만 달러에 
이르는 약 20개월 연말 보너스를 주는 등 전 업계가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다면 대만은 도대체 어떤 비밀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대만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총 수출액의 1/3을 차지
하는 정보전자산업이다. 대만의 정보전자산업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3위로 이미 독일을 앞지르고 있다. 대만 경
제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97년 정보전자상품 총생산액은 45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아시아를 휩쓸
고 있을 때도 대만의 정보전자산업은 그 영향을 받기는커녕 19.7%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거듭함으로써 대만이 안전
하게 금융위기에 폭풍우를 피해가게 했다. 바로 '과학기술 섬(科技島)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다. 

미래 '과학기술의 섬'의 청사진 

'과학기술 섬'(科技島)은 대만 섬 전체를 정보네트워크화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방식을 선진화시키고, 대만의 효자산
업은 정보전자산업을 질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다. 대만 행정원 국가과학위원회는 우선 
'과학기술섬 大계획'(科技島宏圖)의 사진 및 모형 전람회를 열어 순회 전시하는 등 대 국민 홍보활동에 나섰다. 아울
러 국가과학위원회는 《과학기술백서》를 발표하여 대만과학기술발전의 목표와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국가과학위원
회는 2000년까지 대만 제조업의 총생산액을 3천억 달러 수준으로 올리고 이 중 과학집약형 산업이 약 40%를 차지
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기반형 산업단계로의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랫동안 한국과 대만은 국제경제의 양대 경쟁국으로서 양국 모두 정보전자산업을 주력업종으로 삼아왔다. 한국경제
는 이번 금융위기의 타격 속에 원화가 대폭 절하하였다. 원화절하는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물론 높여 놓았지만 대만
도 이를 기회로 이 경쟁국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대만 경제부 공업국은 최근 한국 정보전자상품의 저가공세가 대
만에 단기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재고물량을 다 수출하고 난 후의 상황은 호전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만
의 정보전자산업이 금융위기의 타격을 비교적 적게 받는 것은 수출상품의 70%가 붑미와 유럽에 집중되어 있고 동남
아 수출물량은 20%밖에 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대만업체들이 해외에 생산기지를 세워 환율과 노동원가의 변동폭
을 줄여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대만 생산액과 생산고가 높고 거품화 정도가 비교적 낮
아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이다. 

'96년 통계에 의하면 정보전자산업 총생산액이 대만 제조업 총생산액의 19%에 불과하지만, 수출총생산액의 약 1/3
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종업원 수는 제조업의 19%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치는 바로 과학기술산업 육성이 필수적
인 것임을 잘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기를 넘긴 뒤 대만당국은 '과학기술 섬' 발전의 결심을 더욱 굳히고 있다. 즉 지난 
20년 동안 대만의 정보전자업계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았고 정부의 보호없이 다양한 제품을 신속히 개발하였
고, 시장에 민감하게 대응하였으며, 국제적인 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의 특징을 보여왔다. 그러나 생산액
과 기술의 모방·응용력만으로 대만을 '과학기술 섬'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최근 대만 정부는 '과학기술 

섬'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고급두뇌와 노동력의 공급 

지식기반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재이다. 대만은 70년대부터 과감한 '인재 국외파견'정책을 추진하였다. 우수
한 인재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으며 이들이 졸업한 뒤에도 현지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이들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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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후반부터 오히려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만의 경제성장에 따라 사업기회가 많아지고 정부
의 적극적인 국외인력 유치정책이 작용한 결과이다. 미국에서 교육받은 대만계 기술자들은 양국의 문화와 언어에 능
통하다는 장점을 활용, 두 지역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생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즉 실리콘밸리의 시장정보와 첨단기
술을 대만의 뛰어난 제조능력에 연결시키고 있다. 이렇게 귀국한 대량의 과학기술인재는 대만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
고 있다. 新竹科學工業園區를 예로 들면 입주한 203개 업체 중 약 반수가 귀국한 인재가 투자하거나 그 기술을 이용
한 것이다. 태평양을 넘나들며 자본, 기술, 정보가 양방향으로 흐르게 함으로써 본국의 경제구조를 세계화하는데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 주요 기업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우수두뇌들의 대만 귀환은 대만 하이
테크산업을 지탱하는 또 다른 힘이 되고 있다. 

한편 대만은 80년대 이후 귀국한 해외의 고급인력 외에도 매년 약 7천여 명의 일반엔지니어들을 자체 양성하고 있
다. 아시아 기타 지역과 비교해 대만 당국은 많은 자원을 투입, 과학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있고 기업들도 인재양성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95년도 통계수치에 따르면 정보전자업계에서 학사이상의 연구원이 4만5천명이상으로 10
년 전 보다 2.3배가 늘었다. 그 중 박사는 14%에서 23%으로, 석사는 2.8%에서 3.5%가 늘었는데 석사는 이 업계의 
주력 군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만 당국자는 아직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
만 중앙연구원 리위엔저(李遠哲)원장은 인재가 여전히 부족한 상태여서 인재육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한
다. 현재 대만 첨단기술산업이 기술은 현지연구가 아니라 대다수가 해외에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자체적인 기
초연구가 없다면 이런 산업기술은 선진화될 수 없으며 세계산업혁명의 대열에서 밀려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인력 군은 중국의 노동력이다. 즉 중국의 값싼 노동력은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정보전자산업에서 
대만의 중요한 돌파구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본토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현지투자를 강화함으로써 대만 임금수준의 
10분의 1에 불과한 중국본토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대만 경제정책의 철학적 배경은 효율보다 평등(공정)을 중시하는 孫文의 민생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무
엇보다도 균형과 안정을 중시했다. 이같은 철학적 배경에서 사적 대자본의 규제와 중소기업 중심의 내실이라는 성장
패턴이 확립되었다 대만의 경우 대기업은 공기업으로서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중소기업이 다품종 소량형태
로 수출을 주도한다. 실질적으로 대만의 중소기업 수는 전체 기업수의 98%, 전체 고용의 76%, 전체 수출의 50%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핵심은 금융시스템과 공정거래법이다. 대만 정부는 약6천억 원의 중소기업발전기
금을 조성하여 연리 3∼4%의 저리로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창업과 퇴출을 포함한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
으로 금융시스템이 발전함으로써 하이테크 벤처기업을 설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97년 한해 동안 3
만여 개의 공장이 문을 닫고 4만4천여 개의 공장이 신설되었다. 정부는 금융자원의 배분에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자
제하고 조세제도를 통한 사후 지원에 치중해 왔다. 

또 하나의 특징은 '분업 네트워크'의 협조에 의한 발전이다. 중소기업들은 각각 기술적 우위분야를 분명히 하면서 유
동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효율적인 분업구조를 형성해 왔다는 점이다. 

기술혁신의 거점-지식형 공업단지 조성 

대만은 지난 10년 동안 20∼30개의 지식형 공업단지를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하에 설립하고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과학기술섬(科技島)을 조성해 가고 있다. 국가과학위원회 '과학기술백서'(科技白皮書)에 따르면 8년후 대만은 고속
철도 등 중요한 교통건설 및 정보통신 인프라를 완성하게 된다. 각 R&D부서, 산업, 서비스업, 과학단지가 하나의 네
트워크를 형성하여, 일반인, 회사, 정보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될 수 있게 된다. 8년 전 과학기술섬 조성 아이디
어를 제시한 에이서컴퓨터社의 스쩐룽(施振榮)사장은 '인문과학기술섬'(人文科技島) 구상이 '열심히 일해 생활의 질
을 제고하는 것'이라면 새롭게 부상하는 '첨단과학기술귀족'(高科技貴族)은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신문명을 강조해
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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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형 공업단지의 대표 주자는 '新竹科學工業園區'이다. '80년에 설립된 대만 新竹科學工業園區는 전자, 첨단 기술
산업의 중심지로 대만판 실리콘 밸리로 불리고 있다. 대만은 정보 관련기기 분야에서 미국, 일본 다음의 세계3위 생
산규모인데 여기에서 절반을 생산하고 있다. 칙칙하고 무질서해 보이는 타이베이 시와는 달리 잘 계획된 전원도시이
다. 대만에서 하이테크기업 혹은 '뉴벤처'로 불리는 기술집약적 기업들이 이 단지에 집결되어 있다. 여기는 공업구, 주
택구, 휴식시설구, 실험구로 구성되어 있고 교통대학, 청화대학 및 연구재단법인인 공업기술연구원(ITRI)이 자리잡
고 있다. 지난 80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이 園區의 규모는 약 5백80ha, 입주기업은 2백16개, 5만7천명이 근무하
고 있다. 이중 40개가 미국, 아시아, 유럽 등 외국계기업이다. 특히 정부의 특별우대조치로 실리콘밸리 출신의 대만 
인재들이 대거 유입되어 활동중이다. 대만 내에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20여 개 업종에 걸쳐 8백여 개의 벤
처 기업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곳의 집중도는 꽤 높은 편이다. 신죽단지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반도체 78개, 컴퓨
터 44개, 통신 34개, 광전자 31개, 정밀기계18개, 생명공학 11개 등이다.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의 집중이 두드러진
다. 

신죽과학공업원구의 성공비결은 대만정부의 전면적인 협력체제에 의해 관민일체로 연구개발과 기업지원이 이뤄지는
데 있으며, 행정수속 간소화, 園區내 관리국의 생산, 판매, 정보제공 등 총괄적인 원 스톱 서비스, 대만정부에 의한 인
재육성 프로그램, 보세구역에서의 수입품 면세, 토지 임대 5년간 면세 등 인센티브 등이 주어진다. 쾌적한 주거환경
과 높은 수준의 인프라정비로 職住일체의 기본개념하에 경영자 및 기술자 다수가 미국유학 경험으로 미국 실리콘밸
리에서의 연구경험과 인맥 확보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이 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선 행정원 국가과학
위원회의 심사위원들로부터 기술, 조직, 역량 등에 대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가 까다로운 만큼 투자 입주업체들
에 대해선 상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즉 제품생산 후 5년간 영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면세기간 후에도 영업소득세 
및 부가세 는 20%를 초과하지 않으며, 기계설비, 원료, 반제품 수입시 수입세, 화물세를 면제해준다. 특히 관리국과 
업체의 공동비용 부담으로 업체가 교통대, 청화대와 기술교육, 산·학협동을 펼칠 수 있다. 연구원 5천명을 확보하고 

있는 ITRI는 업체와의 공동기술 개발 및 연구원 창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입주업체들의 성장률은 평균40%정도
에 이른다. 

신죽단지의 성공에서 중요한 요인은 연구개발과 첨단산업을 한 장소에 집적시킨 정책과 함께 특히 실리콘 밸리에서 
영입한 대만 출신 엘리트들이 역할이 컸다는 점이다. 미국에 유학 갔다가 현지 기업에 취직했던 화교들이 승진 한계 
등으로 귀국하면서 대만의 하이테크 산업을 창출해 냈으며, 대만 정부로서는 세계의 첨단 기술 조류에 정통하지만 자
금력이 부족했던 이들을 체계적으로 유치한 것이 적중했다. 대만 정부는 이들을 유치하기 위해 기업설립 자금을 지원
하는 한편 서구식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자녀들을 위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중국어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실험학교'를 설립하는 등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신죽 단지에는 모두 3천명의 화교들이 일하고 있으며, 
이들이 설립한 기업도 97개 사에 달하는 등 신죽단지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한편 신죽과학공업원구의 성과에 힘입어 대만 남북부에서 '과학공업단지 붐'이 일고 있다. 경제부 공업국은 雲林縣, 
臺南市에 과학단지를 설립하고, 타이베이市에는 南港소프트웨어단지를, 臺糠공사는 高雄縣에 路竹화학단지를 세울 
계획이다. 宣蘭, 嘉義, 新竹, 臺中, 臺東 등의 縣市에도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가위생연구원도 竹南에 생
물과학단지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만 당국은 과학기술투자를 위한 '대약진'을 실시하고 있다. 劉兆玄의 주도하에 98년도 정보과학기술부서의 경비는 
약 10% 증가하였는데 기타 부서에 비해 2배가 많은 액수이다. 류(劉)부원장은 정부투자가 앞으로 안정적으로 증가
할 것이며 민간투자를 장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만을 '과학기술 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만은 2천년까지 초기성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또한 미래 과학기술산업 발전에 동참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보산업은 이미 대만 증시의 인기 종목으로 떠올라 여러 정보업체들은 이미 민간자금을 유
치하기 위한 '자금유치방안'(吸金大法)을 익히고 있다. 막대한 화교자금을 바탕으로 출발한 첨단과학기술섬 건설은 
대만을 더울 빠른 성장궤도로 집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석1) 대외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행정학 박사(Tel:02-250-3073)/ e-mail:sbhong@stepimail.stepi.re.kr)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8-M09-003.HTM (3 / 4)2006-05-08 오후 3:05:09



과학기술정책 Vol.8 No.9 003

 

http://www.stepi.re.kr/upload/product_stp/AB01-1998-M09-003.HTM (4 / 4)2006-05-08 오후 3:05:09


	www.stepi.re.kr
	과학기술정책 Vol.8 No.9 003


